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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모델된 
11살 의족 치어리더

11살 의족 치어리더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잇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미켄지 애덤스(11)는 한 살 

때 경골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부재를 초래하는 희

소병으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모두 잘라내고 생후 

16개월부터 의족을 착용했다. 

애덤스는 4살 때부터 치어리딩을 시작했다. 애덤스

가 즐겨하는 스턴트 치어리딩은 텀블링, 인간 피라

미드, 점프 등으로 개인 기술과 민첩함이 요구된다. 

의족을 신고 텀블링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애덤스의 할머니 메리 애덤

스 시오스(62)는“손녀의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지 의족을 벗는 걸 보고서야 다리가 없다는 걸 안 친

구들도 있었다.”면서“흘끔흘끔 쳐다보는 사람들

이 있지만 손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전했다.

애덤스는 지난해 나이키 광고 캠페인‘우리를 막

을 순 없다’(You can’t stop us)에 출연했다. 광고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미국프로농구(NBA) 

2019-2020시즌이 재개된 지난해 7월 31일에 맞춰 

공개됐다.

90초 분량의 광고 초반에 등장한 애덤스는“우리

는 시련 앞에서 더 멀리 나아갈 것”이라는 메시지

가 흘러나오는 사이 드넓은 모래사장에서 거침없는 

텀블링을 선보였다. 

애덤스의 최종 목표는 2028 로스앤젤레스 패럴림

픽에 진출해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다. 애덤

스는“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기도 한데, 

일단 패럴림픽 치어리더에 합류하고 싶다.”는 소망

을 전했다.

경찰 추적 피하려 성전환한 남성, 결국 감옥행

집채만한 이삿짐 싣고 달리는 픽업트럭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전환 수술을 한 범죄자

가 14년 만에 체포됐다.

지난 6일 베트남 하이퐁시 경찰은 불법 마약 유통 

협의로 부이 반 린(50)을 체포했다.

2007년 경찰은 린 씨를 포함한 마약 판매 일당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불법으로 마약을 유

집채만 한 이삿짐을 싣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달리

는 픽업트럭 한 대가 멕시

코 운전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멕시코 일간‘엘 우니베르

살’은 최근 마라 파딜라라

는 현지 여성이 지난 1월 목

격한 이사 모습을 전했다. 그

녀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삿

짐을 잔뜩 실은 흰색 픽업트

럭이 도로 위를 서행하는 모

습이 담겨 있다.

실린 이삿짐은 종류도 다양

했다. 거울과 가스통, 소파와 휠체어, 식탁, 옷장, 서랍

장은 물론 침대와 매트리스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

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트럭 형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문제는 안전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

이다.

엘 우니베르살은“그 많은 이삿짐을 실은 것도 놀

통한 일당 가운데 린 씨를 제외한 다른 범인들은 모

두 채포했다. 

이후 린 씨는 2012년 아내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

하여 정신병이 있으니 병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

구했다.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경찰은 그를 정신병원

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 린 씨는 병원

을 탈출해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계속해서 그를 추

적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사이 린 씨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살

아갔다. 이름도 여성의 이름으로 바꾸었고 생년월일

도 바꿨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지난 3월 31일 고향에 들른 린 

씨를 결국 그를 체포해 신분 세탁 행적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린 씨는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하며 

법망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랍지만, 가구 등 각종 화물의 

낙하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

족한 점은 더욱 놀랍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이삿짐을 

실으면서 안정성도 높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에 나무판

자를 배치했지만, 그리 안전

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

었다. 이삿짐을 밧줄로 고정

하고 덮개를 씌우긴 했으나 

그 덮개가 화물 전면부만 덮

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적재중량을 지켰는지도 의

문을 불러일으켰다. 일단 포

드 F150 모델로 추정되는 영상 속 픽업트럭의 적재

중량은 모델에 따라 800~1,400㎏ 정도다.

이 영상 시청자들은“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다. 도로 위 시한폭탄이다.”,“테트리스 게임으로 다

진 조립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느냐?”는 비판의 목

소리를 냈다.

▲ 사진=유튜브(What’s on Web) 캡처

▲ 사진=유튜브(Báo Tuổi Trẻ) 캡처

▲ 의족 치어리더 애덤스. 사진=나우뉴스


